
종이기저귀 경쟁“후끈"
P&G 천안공장 가동 … 가동률 변화 예고

오는 6월 P & G의 공장완공을 계기로 국내 종이기저귀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

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 아기기저귀중 종이기저귀 보급율이 4 0 %에 달하고 연평균 2 0 %의 신장률을 보이

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내수시장 점유율이 8 %에 머물고 있는 P & G는 중국과 동남아 등의 수출기

지의 일환으로 충남 천안군에 7 0 0억원을 투입, 5억개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오는 6월 생산을 목

표로 현재 시험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

P & G는 생산량중 3 0 %는 내수에 공급하고 7 0 %는 수출

할 예정인데 국내 시황 및 가동률에따라 조정될 것으로

보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.

P & G는 지난 8 9년 서통과 합작으로 일본으로부터 종이

기저기를 수입, 한때 점유율이 2 0 %까지 달했으나 9 1년

5월 종이기저귀가 수입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점유

율이 급격히 하락해 현재는 8 %에 머물고 있는데 서통

에서 분리, 단독법인을 설립해 본격 생산에 나서고 있

다. 

P & G는 펄프와 고흡수성수지 등 원자재는 당분간 전량

수입에 의존할 예정이나 추이에따라 국내 구매도 고려

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

연간 1 0억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한킴벌리는 2 0 0 0억으로 추정되는 국내 시장에서 4 5 %을

점유하고 있는데 지난 3월 1 3 0억원를 투입, 대전에 1개라인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제품에 비해 부피

가 1 / 3로 축소된 울트라 슬립을 개발해 현재 시판중에 있다. 유한킴벌리는 원료인 고흡수성수지를

국내 코오롱유화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.

쌍용제지는 5억개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현재 9 0 %이상의 가동률에 내수시장의 2 7 %를 점유하고

있는데 품목의 단순화에도 불구, 영업활동 강화로 점유율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.  

쌍용제지는 원료인 고흡수성수지를 지금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9 4년을 기점으로 국내

구매를 위해 현재 관련사들로부터 샘플을 납품받아 시험중인데 6월 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

인다. 

이밖에 대한펄프와 럭키 등은 국내 추이를 살펴가며 증설 및 판로 개척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

최근 럭키가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

국내 종이기저귀 시장점유율은 유한킴벌리 45%, 쌍용제지 27%, 대한펄프 12%,P&G 8%,럭키 8 %의

비율을 보이고 있다.가격은 보통규격이 5 0 0 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향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. 

한편, 현재 개당 1원씩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공급과잉 및 부담금액

등에 따라 가동률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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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종이기저귀 시장점유율(단위 : %)

유한킴벌리

4 5

쌍용제지

2 7

대한펄프

1 2

럭 키

8

P & G

8


